
석유화학, 3 .47년 안에 중국이 우위!
전경련 , 한- 중- 일 기술경쟁력 비교 … 일본 따라잡기 전 중국에 추월

국내기업의 기술력이 일본과 대등해지려면 4.27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는

데는 3.76년 밖에 걸리지 않아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기 전에 중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 146개와 중소기업 99개 등 제조기업 24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중·일 기술경

쟁력 비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기술력은 일본에 비해 3.36년 뒤처지고 중국보다는 3.08년 앞서 있

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중국-일본 3국의 현재 기술경쟁력 수준에는 격차가 있지만 기계, 정보통신 등을 중심으로 중국의 기술력

제고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면서 한국이 일본 수준으로 올라서기 전에 중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 추격

이라는 위기가 4년 이내에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의 기술경쟁력 속도에 가속이 붙고 있는 것은 다국적 기업들이 앞다퉈 중국에 투자하면서 많은 기술들이

중국에 이전되고 있는데다 중국 연구인력도 양과 질에서 우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은 80 수준이며 제품설계 및 소재개발에서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지만 조립가공기술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보통신 분야는 최근 중국의 대대적인 투자에 따른 인프라 확충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급속한 신장으로 기

술력이 국내기업의 88% 수준까지 따라왔으며 앞으로 2.05년이면 한국을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및 철강은 중국이 거대한 시장을 배경으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어 철강은 앞으로 2.14년, 석유화

학은 3.47년이면 한국의 기술경쟁력 우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는 현재 중국의 기술경쟁력이 국내의 76% 수준이지만 앞으로 3.11년 뒤면 한국과 대등해질 것으로 전망

됐다. 그러나 조선, 건설, 비금속, 제약·바이오 업종은 중국이 한국을 쫓아오는 시기가 6년 이후로 비교적 여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대기업은 4.45년, 중소기업은 2.28년 후에 중국에 추월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이 중국의 위협에 크게 취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한국을 쫓아올 수 있는 것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늘면서 기술이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철강 등의 부문에서 중국 정부와 기업 CEO들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기초과학 기술력과 연구인력

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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